네 꿈은 뭐야?


내가 열일곱 살 때야. 너덜너덜 짚신 신고 덜컹덜컹 소달구지 탔지.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도 잘 몰랐어. 그런데 스미스란 미국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온다네? 온 마을이 들썩들썩. 내 마음도 들썩들썩. 구름처럼 몰려온 저 사람들 좀 봐. 구름을 뚫고 쇳덩이 괴물이 혼자만 날아올라. 이 산 위로 쑥, 저 하늘로 쌩 솟구치고 돌아 나와 못 가는 곳이 없네. 
“이 날개를 봐. 정말 자유로워.”
저 비행기가 정말 그렇네. 바로 그날 밤, 잠을 못 잤지. 바로 그날 밤, 꿈이 생겼지.
‘여자라고 왜 못 하겠어? 얼른얼른 커서 꼭 비행사가 될 거야.’

드디어 비행 학교 학생이 되었어. 남학생들과 똑같이 훈련했지. 나는 하루하루가 행복했어. 내 꿈을 따라서 산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. 
‘반드시 저 하늘을 훨훨 날아갈 거야.’
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는 날. 훌쩍! 날아올라, 깜짝! 너무 놀라 비행기가 부릉부릉, 눈앞이 기우뚱기우뚱. 잘 날다가 뚝 떨어지기도 해. 조종간을 꽉, 이를 악물었지. 

내 이름은 권기옥. 사람들이 그러지, 처음으로 하늘을 난 우리나라 여자라고. 나는 하늘을 훨훨 날고 싶었어. 온 세상이 너더러 날 수 없다고 말해도 날고 싶다면 이 세상 끝까지 달려가 봐. 어느 날 네 몸이 훨훨 날아오를 거야.


- [출처] 박은정, ‘니 꿈은 뭐이가?’ 중에서 일부 수정 발췌











君の夢は何？


私が17歳の時だよ。ボロボロのわらじを履いて、ガラガラと音を立てる牛車に乗った。韓国の人たちがまだ自動車というものも知らない時だった。そういう時に「スミス」という名前のアメリカ人が飛行機に乗って来るっていうんだ。町中が大騒ぎだったよ。私の心も大騒ぎだった。雲の大波のように押し寄せてくるあの人たちを見てごらん。雲を突き抜けて鉄の怪物が飛んでいくよ。あの山の上をビューっと、あの雲の上をビューっと飛び抜けることを見ると飛べないところが無いんだなと思う。
「この羽を見て。とても自由だ。」
あの飛行機がそうだね。その日の夜。眠れなかった。その日の夜。夢ができた。
「女だからってできないことはない。早く大人になってパイロットになる。」

ついに飛行学校の学生になった。男子学生たちと一緒に訓練した。私は毎日が幸せだった。私の夢に向かって頑張る日々はまるで夢のようだった。
「必ずあの空を飛ぶ。」
最初に飛行機に乗った日。

私の名前は権基玉(クォン・キオク)。人々は、韓国初の女性パイロットっていう。私はただ空を飛びたかった。世界中にお前は飛べないと言われたとしても、飛びたいという気持ちがあれば、この世界の果てまで走ってごらん。いつしか君の体はひらひらと舞い上がるよ。


(出処)パク・ウンジョ、「君の夢は何？」一部修正抜粋

